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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근골격계 투쟁 평가와 과제

노동강도강화저지와 현장투쟁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연대 사무처장 김재광

근골격계 직업병에 대한 03년 민주노총의 요구, 금속연맹(노조)의 요구는 02년에 비해 한층 

부각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02년 대우조선 투쟁 이후 끊임없이 조직된 투쟁의 성과인 한편 

그만큼 이 골병이 억누를 수 없을 정도로 현장에 만연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할 것이다. 사정

이야 어찌되었든 02년부터 지속된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은 크게 세 가지 점에서 성과를 낳

게 되었다. 

첫째. 지난 시기 골병을 숙명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이제는 직업병으로 노동자 스스로 인식

하게 된 것이다. 물론 여전히 금속사업장을 제외하면 그 인식이 매우 척박하고, 전 산업적 

이해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현상이 현재의 성과를 반감시키는 것

은 아닐 것이다. 

둘째. 현장노동자의 자발적 참여와 현장 일상 활동의 한 단초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근골

격계 직업병 투쟁은 노동강도 강화로 인해 집단적으로 발병할 수밖에 없다. 이것의 원인이

나 치료 및 개선의 문제 역시 집단성을 띠게 된다. 이 과정에서 참여와 일상적 활동이 요구

되는 것이다. 

셋째. 법제도의 정비이다. 투쟁과정에서 법제도적 정비가 제기되었고, 이것이 산업안전보건

법령 등에 반영되었다. 안전보건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를 법제화함으로서 투쟁의 근거를 안

정적으로 확보하게 되었다. 

위에 열거한 성과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전국의 여러 동지들이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투쟁한 결과인 것이다. 그러나 예의 그렇듯이 성과의 이면에는 한계와 과

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요양투쟁’을 넘어, ‘노동강도강화저지투쟁’으로!!! 

우선 근골격계 집단요양 투쟁이 “직업병 인정투쟁”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이다. 물론 직업병

의 전원 승인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투쟁 성패를 가르는 것은 아니다. 

대 복지공단 투쟁은 투쟁 주체의 긴장을 유지하고,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는 노동자의 문제

를 해결하고, 잘못된 행정기관의 관행을 분쇄하는 투쟁이지만 이것만에 대한 과도한 집중은 

다음 단계의 투쟁 -즉 노동환경 개선 투쟁-을 유실시키면서 전술이 전략으로 뒤바뀌는 우

를 범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었다. 

‘현장실천 조직구성으로 일상활동을 강화해야’

다음으로 일상적 활동의 단초는 키우지 못하면 소멸한다는 점을 사그라든다는 것을 유의해

야 한다.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이 일상적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환경에 대한 꾸준한 감

시와 개선이 필요하다. 이것은 곧 현장 내 안정적인 실천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실천 조직은 의식적으로 노동자 현장통제권 확대의 선봉대의 역할을 해야하며 그렇게 조

직되어야 한다. 만약 이것이 어떤 형태로 보존되고 확장되지 않는다면 가능성은 가능성으로 

끝나는 것이다. 

‘전국적인 투쟁전선을 구축하자’

마지막으로 전국적인 투쟁전선의 아쉬움이다. 03년 나름의 치열한 투쟁은 자본과 전선을 국

지전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지는 못하였다. 국지전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투쟁사업장에 집

중하고 확대하는 것, 개별 자본의 포용의 한계를 넘는 투쟁을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실

상 03년에는 이것이 부족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자의 두 가지 문제가 현장에서 병행되

어야 할 것이다. 


